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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양의 연안생태계는 지구에서 종다양성과 생산성이 가장 높
은 곳이며(De Forges et al., 2000), 기초생산자인 해조류는 다
양한 해양 동·식물의 서식처(착생기질, 산란장, 생육장)로서 생
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Lindstrom, 2009). 따라서, 생산자인 
해조류의 종별 형태, 크기와 군집에서 개체군 종류, 종조성 및 
생물량 등은 이를 이용하는 해양생물의 종다양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해조류의 군집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연안생태
계의 먹이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Hooper et al., 
2005; Lindstrom, 2009). 또한, 해조류의 군집구조는 시·공간
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간의 직·

간접적인 활동으로 인한 수질환경(부영양화, 수질오염, 퇴적물 
증가 등)과 기후 변화(수온상승과 해양산성화 등), 나아가 이러
한 무생물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인 경쟁과 
섭식압의 변화 때문이다(Tribollet and Vroom, 2007; Szmant 
2002). 환경오염과 부영양화가 심한 해역에서는 해조류의 종
다양성이 감소하여 단순화된 군집구조를 보임으로써 해조류의 
종조성과 군집구조는 암반 연안생태계의 환경 상태를 확인하
는 생물학적 지시자(biological indicator)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Wells et al., 2007).
한국의 남해안(부산광역시 해운대- 전남 해남군 토말)은 리아
스식 해안으로 해류의 변화가 심하고, 해역에 따라 물리적 환
경(수온, 탁도 등)이 달라서, 해역별 해조류의 종조성과 군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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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algal flora and community structure were seasonally examined at Jungjado,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July 2007 to May 2008. A total of 112 seaweeds, including 15 green, 24 brown, and 73 red algae, were identi-
fied and 33 species were found throughout the year. The average seaweed biomass was 145.78 g dry weight m-2, and 
the biomass was maximal in winter (184.74 g) and minimal in autumn (106.17 g). The dominant and subdominant 
species in terms of biomass were Sargassum thunbergii and Grateloupia elliptica in summer, S. thunbergii and Coral-
lina pilulifera in autumn, S. thunbergii and Chondracanthus intermedius in winter, and Sargassum fusiforme and G. 
elliptica in spring. The vertical distribution patterns of seaweeds from the upper to lower intertidal zones at Jungjado 
were S. thunbergii - Ulva conglobata - Gelidium elegans in summer; Caulacantus ustulatus - Chondria crassicaulis - 
C. pilulifera in autumn; Ulva australis - S. thunbergii - G. elliptica in winter; and Gloiopeltis tenax - S. fusiforme - G. 
elliptica in spring. Seasonally the evenness, richness, and diversity indices tended to have their highest values during 
the winter and their lowest values in the summer. However, the dominant index was recorded as lowest in winter and 
highest in the summer. The C/P, R/P, and (R+C)/P values reflecting the flora characteristics were 0.58, 3.04, and 3.6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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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Kang, 1966; Sohn, 1987; Choi, 
1992). 남해안에서 해조류에 대한 기록은 1814년에 집필된 정
약전의 자산어보가 최초이고, 이후, Kang (1966)이 “한국산 해
조류의 지리적 분포”에서 출현종수를 기록하였으며, 다양한 해
조학자들에 의해 남해안의 다양한 해역에서 해조상, 생물량 및 
수직분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wang et al., 1997; Oh et 
al., 2002; Choi and Huh, 2008; Kwak and Huh, 2009; Park et 
al., 2011). 남해안 해역에서 4계절 수행된 해조상 연구에서 출
현종수는 마산만에서 42종(Kwak and Huh, 2009), 통영에서 
82종(Park et al., 2011), 광양만에서 122종(Kim et al., 1991)과 
78종(Choi and Huh, 2008), 그리고 완도군 신지도에서 120종
(Hwang et al., 1997)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의 대부분의 연
구는 일부 계절별 조사가 수행되어(Lee and Boo, 1982, 1984; 
Lee et al., 1983; Kim et al., 1986; Koh, 1990; Lee et al., 1991; 
Oh et al., 2002; Song et al., 2011), 해조류의 계절별 군집구조
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해안 해조류의 군집구조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조류가 양식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완도에 위치하며 비교적 인간의 간섭 
적은 정자도를 선택하여 계절별 해조상, 생물량, 우점종 및 수직
분포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해조류는 전라남도 완도군 정자도(34°39´N, 126°98´E)에
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계절별로 최 간조기에 암
반 조간대에서 정량 및 정성 채집되었다(Fig. 1). 정량 채집은 연
구 정점을 대표하는 해조상과 생물량을 나타내는 암반 조간대
의 상부, 중부 및 하부에 각3개의 방형구 (50 cm × 50 cm)를 무
작위으로 놓고 현장에서 Saito and Atobe (1970)의 방법에 의해 
피도와 빈도를 야장에 기록한 후 방형구 내의 해조류를 전량 채
집하였다. 또한, 연구 정점에 서식하는 모든 해조류를 정성 채
집하여 종조성을 파악하였으며, 채집된 해조류는 현장에서 포
르말린-해수 용액(5-10%) 으로 고정시켜 실험실로 운반한 후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분류 및 동정하였으며, 종 목록 및 국명
은 Lee and Kang (2002)에 따라 작성한 후 Algaebase (http://
www.algaebase.org, Guiry and Guiry, 2014)로 검색하여 학명
을 확인하였다. 
정량 채집된 해조류는 담수로 수회 세척하여 모래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동정한 후 70℃로 세팅된 드라이오븐에서 7일 동안 
건조하여 건중량을 0.01 g 수준까지 측정하고 단위 면적당(m2) 
생물량으로 환산하였다. 피도와 빈도는 현장에서 기록한 야장
을 근거로 정량화하였으며, 우점종을 판단하는 중요도(impor-
tance value, IV)는 상대피도와 상대빈도의 산술평균으로 나타
냈다(Mue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또한, 출현종 목
록을 이용하여 갈조류에 대한 녹조류의 비(C/P),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의 비(R/P) 및 갈조류에 대한 홍조류와 녹조류 합의 비인 

(R+C)/P를 계산하여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Feldmann, 1937; Segawa, 1956; Cheney, 1977).
계절별로 출현한 해조류의 종별 평균 생물량을 근거로 하여 
풍도지수(richness index, R), 다양도지수(diversity index, H'), 
균등도지수(evenness index, J’)를 계산하였다(Margalef, 1958; 
Fowler and Cohen, 1990). 우점도지수(dominance index)는 군
집 내에서 생물량의 순서에 따라 제 1과 제 2 우점종을 선택하여 
2종의 생물량 합에 대한 총 해조류 생물량의 비율로 계산하였고
(McNaughton, 1967; Lee et al., 1983) 계절별 유사도(similar-
ity)를 분석하였다(Bray and Curtis, 1957). 유사도 분석에서 생
물량 자료는 변환(square root transformation)하여 사용하였고 
계절별 개체군에 대한 유의차는 SIMPROF (similarity profil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별 유의차가 발견
되면 SIMPER (similarity percentage) 분석을 실시하여 그룹 
간 비유사도(disimilarities)에 기여하는 종을 확인하였다. 군집
분석은 PRIMER version 6 (Clarke and Gorley, 2006)를 이용
하여 산출 및 도식화 하였다. 

결   과

해조상과 군집구조 

본 연구기간에 남해안 정자도에서 동정된 해조류는 녹조류 15
종, 갈조류 24종, 홍조류 73종으로 총 112종이었으며(Table 1), 
홍조류가 출현종수의65.17%를 차지하였다. 계절별 출현종수
는 65-82종으로 여름에 최대였고 가을에 최소였으며, 녹조류는 
5-11종(7.69-13.41%), 갈조류는 13-21종(20.00-28.38%), 그리
고 홍조류는 46-53종(62.16-72.31%)으로 계절적 변동을 보였
다(Table 2). 정자도 조간대 암반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조류는 
총 33종으로 녹조류 3종과 갈조류 8종, 홍조류 22종으로 확인
되었다(Table 1).
정자도 해조류의 연평균 생물량(g dry wt. m-2)은 145.78 g이
었으며 계절별로 106.17-184.74 g으로 가을에 최소였고 겨울에 
최대였다. 계절별 해조류의 생물량 구성을 보면, 여름철 생물량
(148.46 g)의 24.78%를 지충이(36.78 g)가 차지하였고, 도박
(19.11%, 28.37 g)과 톳(18.09%, 26.85 g)이 높은 생물량을 보
이는 준우점종이었다(Fig. 1). 가을에는 지충이(38.43 g)와 작
은구슬산호말(26.01 g)이 번무하였고, 겨울에는 지충이의 생
물량이 급증(101.96 g, 55.19%) 하였으며, 준우점종은 애기돌
가사리(20.45 g)였다. 봄철에 정자도 조간대 암반에서 서식하
는 톳(47.61 g)과 도박(29.71 g)은 해조류 생물량의 33.12%와 
20.67%를 차지하였다(Fig. 1).
해조류의 상대빈도와 상대피도의 산술평균인 중요도(IV)를 
근거로 한 조간대의 조위별 우점종(빈도, 피도)의 수직분포는 
Table 3과 같다. 여름에는 조간대 상부에서 지충이(17.33%, 
6.69%), 중부에서 모란갈파래(22.67%, 11.00%), 하부에서는 
우뭇가사리 (25.33%, 16.42%)가 우점하였고, 가을에는 상부에



남해안 정자도의 해조상 및 군집구조 929

Table 1. Marine algal lists, biomass (g dry wt. m-2) at four seasons 
on the shores of Jungjado, southern coast of Korea

Species Summer Autumn Winter Spring
Chlorophyta
Collinsiella cava + +
Monostroma nitidum + + + +
Ulva compressa + +
Ulva intestinalis + +
Ulva linza + + + 0.06
Ulva prolifera +
Ulva australis 13.54 0.33 4.23 7.6
Ulva conglobata 8.75 +
Cladophora albida + +
Chaetomorpha spiralis +
Bryopsis plumosa + +
Bryopsis sp. +
Codium adhaerens 0.11 0.13
Codium subtubulosum +
Codium fragile + 0.42
Phaeophyta
Papenfussiella kuromo + +
Ishige okamurae 0.04 0.04
Ishige foliacea + +
Leathesia marina + +
Colpomenia sinuosa + 0.1 0.16
Scytosiphon lomentaria 1.39 +
Myelophycus simplex 5.55 + 0.15
Sphacelaria divaricata + + + +
Desmarestia ligulata + + +
Undaria pinnatifida 1.9 + +
Ecklonia cava + + 1.88 +
Saccharina japonica + +
Dictyopteris divaricata + + +
Dictyopteris undulata + + + +
Rugulopteryx okamurae + + + +
Dictyopteris pacifica + +
Sargassum fusiforme 26.85 1.22 12.41 47.61
Sargassum fulvellum + + 0.28 +
Sargassum horneri +
Sargassum micracanthum + + + +
Sargassum coreanum +
Sargassum siliquastrum + +
Sargassum thunbergii 36.78 38.43 101.96 8.25
Sargassum sp. + +

Table 1. Continued

Species Summer Autumn Winter Spring
Rhodophyta
Stylonema alsidii + +
Bangia gloiopeltidicola + +
Pyropia yezoensis 0.01
Nemalion vermiculare +
Dichotomaria falcata +
Pterocladiella capillacea + 0.13 +
Gelidium elegans 6.96 6.84 11.95 10.79
Gelidiophycus freshwateri 0.2 + 0.34 0.6
Lithophyllum okamurae + + + +
Synarthrophyton chejuense + +
Amphiroa beauvoisii + + +
Amphiroa anceps 5.92 0.22 +
Corallina officinalis + + + +
Corallina pilulifera 1.72 26.01 3.81 4.87
Jania adhaerens + + +
Marginisporum aberrans + + +
Corallina crassisima 0.92 +
Polyopes affinis 0.18 0.05 1.32 2.8
Polyopes lancifolius +
Grateloupia asiatica + + + +
Grateloupia prolongata +
Grateloupia sparsa + +
Grateloupia turuturu + +
Grateloupia elliptica 28.37 3.86 12.92 29.71
Grateloupia lanceolata + +
Gloiopeltis complanata + + +
Gloiopeltis furcata 1.41 5.91 1.41
Gloiopeltis tenax 4.15 + 0.41 13.73
Callophyllis adhaerens + +
Callophyllis japonica + +
Peyssonnelia japonica + + + +
Caulacanthus ustulatus 0.07 2.32 0.02 +
Plocamium telfairiae + 0.01 0.02
Plocamium sp. +
Hypnea asiatica 5.63 0.01
Gracilaria textorii + + + +
Ahnfeltiopsis flabelliformis + +
Chondrus ocellatus 7.69 4.22 2.55 11.3
Chondrus crispus 0.13
Chondracanthus tenellus 0.87 1.83 + +
Chondracanthus intermedius 2.54 20.4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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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부까지 애기가시덤불(53.33%, 28.88%)-개서실(42.67%, 
12.32%)-작은구슬산호말(60.00%, 35.13%)의 순서였다. 겨울
에는 조간대 상부에서 구멍갈파래(38.67%, 16.25%), 중부에
서 지충이(38.67%, 19.06%), 하부에서 도박(25.33%, 12.13%)

이 우점하였고 봄철에는 풀가사리(33.33%, 6.19%)–톳(64.0%, 
16.44%)–도박(48.00%, 7.94%)이 조간대의 상·중·하부 지역에
서 번무하는 종으로 나타나 조위에 따른 우점종은 계절별 변화
를 보였다. 

군집지수

정자도 조간대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별 평균 생물량 자료
를 근거로 하여 집괴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룹A (가을)와 그룹
B (여름·겨울·봄)로 구분되었다. 그룹A와 그룹B는 유사도가 
48.03%로서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SIMPROF test, P<0.05), 
그룹 B에서 봄과 여름에 유사도는 72.01%, 그리고 봄·여름과 
겨울 사이에 유사도는 62.33%로 나타났다(Fig. 2). SIMPER 
분석 결과, 유사도 분석에 의해 그룹 A와 B가 구분되도록 기여
한 해조류는 지충이가 18.09%로 최고였으며, 톳(16.98%)이 다
음으로 확인되었다(Fig. 3). 지충이와 톳의 그룹별 평균 비유사
도는 11.48±1.09와10.78±1.47로서 10이상의 비유사도를 나
타냈으며 다른 출현종도 생물량 변화로 인하여 그룹을 구분하
는데 기여하였다(Fig. 3). 
생물량으로 산출한 군집지수를 보면, 우점도 지수(DI)는 

0.44-0.66로서, 제 1, 2 우점종(지충이, 애기돌가사리)의 생물
량이 겨울철 생물량(184.74 g)의 66.26%를 차지하여 최대값
(0.66)을 보였고, 여름에 최소값을 보였다. 반면에, 계절별 균
등도지수(J')는 0.40-0.50범위로 겨울에 최소였고 여름에 가장 
높았다. 풍도지수(R)는 출현종수가 최대(82종)인 여름에 16.19
로 높았고 겨울에 최소(13.41)였다. 출현종과 종별 생물량에 의
해 계산되는 다양도지수(H')는 여름에 최대였고 겨울에 최소
였다(Table 4). 한편, 정자도에서 해조상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
내는데 C/P 값은 0.33-0.61로 여름에 최대였고 겨울에 최소였
으며(Table 4), 계절별 R/P값은 2.19-3.62였고, (R+C)/P 값은 
2.57-4.00로서 모두 가을에 최대였고 봄에 최소값을 기록하였
다(Table 4). 

고   찰

해조류의 출현종수는 지역,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며(Oh et al., 2002; Kim et al., 2008), 일반적으
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출현종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 4계절 동안 출현한 해조류는 

Table 1. Continued

Species Summer Autumn Winter Spring
Chrysymenia wrightii + +
Lomentaria catenata + + + +
Lomentaria hakodatensis + 0.49 +
Champia parvula + 0.03
Antithamnion nipponicum + +

Campylaephora 
hypnaeoides + + +

Ceramium japonicum + 0.04 +
Ceramium boydenii + + +
Ceramium tenerrimum + +
Griffithsia japonica +
Herpochondria elegans +
Acrosorium polyneurum + + +
Acrosorium ciliolatum + + + +
Acrosorium yendoi 0.01 0.05 0.23 0.15
Erythroglossum minimum + +
Phycodrys fimbriata + +
Dasya villosa + +
Dasysiphonia japonica + + 0.04 +
Heterosiphonia pulchra + + +
Digenea simplex +
Chondria crassicaulis 0.61 5.58 + +
Laurencia hamata +
Palisada intermedia + 0.2 +
Laurencia okamurae + + + +
Laurencia pinnata + + +
Laurencia sp. 1.17
Leveillea jungermannioides +
Neorhodomela aculeata + + + +
Neosiphonia japonica +
Polysiphonia morrowii + 0.73 +
Polysiphonia sp. + +
Symphyocladia latiuscula 0.04 1.19 0.81 1.04
Spermatophyta
Phyllospadix iwatensis + + + +
Number of species 82 65 72 76
Biomass (g dry wt. m-2) 148.46 106.17 184.74 143.73
+, present

Table 2. Marine benthic algal species occurred at four seasons on 
the shores of Jungjado, southern coast of Korea 

Species Summer Autumn Winter Spring Total
Chlorophyta 11 5 8 8 15
Phaeophyta 18 13 15 21 24
Rhodophyta 53 47 48 46 73

Total 82 65 71 7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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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종(녹조 15, 갈조 24, 홍조 73종)이었으며, 계절별로 65-82
종이었다. 남해안에서 4계절 조사된 해역에서 동정된 해조류
의 출현종수는 42-122종으로 마산만에서 최소였고 광양만에
서 최대였으며, 광양만에서는 122종(Kim et al., 1991)에서 78
종(Choi and Huh, 2008)으로 감소하여 해조류의 종다양성은 
시·공간적인 변화를 보였다(Table 5). 본 연구지역에 출현한 해
조류 종수는 광양만의 78종에 비해 많았고 신지도의 120종에 
비해 적었으나, 종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인위적 환경오염 및 교란의 증가는 해조류 생물량과 출현종 
감소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Brown et al., 1990; Díez et al., 

1999). 본 연구지역인 정자도의 연평균 생물량은 145.78 g으로 
남해 중부 거문도의 86.65-243.35 g (평균 153.86 g)과 유사하
였으며(Koh, 1990), 서남해의 홍도(217.67 g)와 흑산도(254.44 
g)의 66.97%와 57.29%수준으로 다소 낮은 생물량을 나타냈다
(Oh et al., 2013). 조사시기를 고려해 볼 때 정자도는 매우 높은 
생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도, 흑산도의 경우 
거문도 및 정자도에 비해 외해에 위치하여 인간의 간섭이나 교
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생물량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된다(Yoo et al., 2007).
정자도의 생물량에 따른 계절별 우점종과 준우점종은 여름에 
지충이와 도박, 가을에는 지충이와 작은구슬산호말, 겨울에는 
지충이와 애기돌가사리, 봄에는 톳과 도박으로 봄철을 제외한 
3계절에 걸쳐 지충이가 제 1 우점하였다. 이들 해조류는 남해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보편적인 해조류로 알려져 있다
(Choi, 2008; Park et al., 2011).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해역에서는 겨울과 봄에 여름과 가을에 
비해 높은 출현종수를 보이며(Round, 1981), 이와 같은 해조류
의 출현양상은 갈조류와 홍조류 출현종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1975; Choi and Huh, 2008). 본 연구
에서는 겨울과 봄에 가을보다 높은 출현종수를 보였으나 여름
에 가장 많은 해조류가 출현하여 다른 패턴을 나타냈다. 이와 같
은 여름철 출현종수의 증가는 한 계절에만 출현하는 계절성 해
조류의 증가가 원인으로 여름철에만 출현한 해조류는 녹조류 3
종, 갈조류 1종, 홍조류 10종이었다. 또한, Song (1986)과 Choi 
and Huh (2008)는 봄에 홍조류의 출현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갈
조류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Table 4. Average biomass (g dry wt. m-2), percent cover (%) and 
various community indices of seaweeds at four season on the 
shores of Jungjado, southern coast of Korea

Community indices Summer Autumn Winter Spring
Biomass (g m-2) 148.46 106.17 184.74 143.73
Percent cover (%) 48.01 57.10 54.35 29.18
Dominance index (DI) 0.44 0.61 0.66 0.54
Richness index (R) 16.19 13.71 13.41 14.88
Evenness index (J') 0.50 0.49 0.40 0.48
Diversity index (H') 2.22 2.05 1.72 2.08

Chlorophyta / 
Phaeophyta (C/P) 0.61 0.38 0.53 0.38

Rhodophyta / 
Phaeophyta (R/P) 2.94 3.62 3.20 2.19

(R + C) / P 3.55 4.00 3.73 2.57

Table 3. Vertical distribution of dominant seaweeds based on importance value (IV>10) at four season on the shores of Jungjado, southern 
coast of Korea 

Shore levels Summer Autumn Winter Spring
High Sargassum thunbergii Caulacanthus ustulatus Ulva australis Gloiopeltis tenax

Ulva australis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Ulva australis
Ulva conglobata Chondria crassicaulis Gloiopeltis furcata Gloiopeltis furcata
Myelophycus simplex Corallina pilulifera

Mid Ulva conglobata Chondria crassicaulis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fusiforme
Ulva australis Gelidium elegans Chondracanthus intermedius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fusiforme
Gloiopeltis furcata
Chondracanthus intermedius
Myelophycus simplex

Low Gelidium elegans Corallina pilulifera Grateloupia elliptica Grateloupia elliptica
Corallina pilulifera Chondria crassicaulis Polysiphonia sp. Chondrus ocellatus
Ulva australis Gelidium elegans Corallina pilulifera
Sargassum fusiforme Sargassum fusiforme

Gelidium ele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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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조사에서 갈조류의 비율이 최대였고 홍조류의 비율이 최
저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해조류의 분류군별 출현종수를 이용하여 Segawa (1956)
는 C/P값을, Feldmann (1937)은 R/P값을, Cheney (1977)는 
(R+C)/P 값을 제안하였으며 각 수치는 해조상의 지리적 한계
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C/P 값은 한대해역에서 
아열대해역에 걸쳐 0.4-1.5범위의 값을 보이고, R/P 값은 한·온
대에서 열대해역에서 1.1-4.3 범위를, (R+C)/P 값은 3보다 작을
때는 온대성 내지 한대성 해조상이고 6이상이면 열대성을, 중간
값일때는 혼합성해조상을 의미한다(Feldmann, 1937; Segawa, 
1956; Cheney, 1977). 본 연구에서 C/P값은 0.63으로 계절별는 
0.38-0.61의 범위를 보여 한대성 해역으로 나타났으나, R/P 값
은 3.04(2.19-3.62)로 온대해역으로 구분되었다. (R+C)/P 값은 
3.67 (2.57-4.00)로 혼합성 해조상으로 특징지어졌다. Boo and 
Lee (1986)는 속초지역의 연구에서 홍조류와 갈조류의 출현비
율과 수온의 월 변동을 비교하여 R/P값이 지역 해조상의 특성
을 규명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 Choi (1992)는 서·남해안의 경
우 내만에서 외양으로 갈수록 수온 이외의 퇴적물의 영향에 의
해 C/P, R/P, (R+C)/P값 모두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여 이 세가
지 지수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정점인 정자도는 해조류의 출현종수 및 
생물량에 비교적 풍부한 해조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집구조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조상의 지리적 
분포한계와 수평분포 지수인 C/P, R/P, (R+C)/P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퇴적물의 영향이 높은 서·남해안의 전반적인 해조상비
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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